
“국토부･지자체 함께 광역버스 좌석제 정착에 만전”

수도권 3개 지자체 부단체장･경찰청 협의…

□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4일(목) 10시 수도권 교통본부에서 

수도권 3개 지자체 부단체장, 경찰청 관계자 등과 함께 회의를 

열고, 개학에 맞춰 광역버스 좌석제 정착을 위한 준비 상황 등을 

점검하였다.

ㅇ 여 차관은 좌석제 대책 시행 첫 날 이용객 수요패턴 예측 미흡 

등 준비부족 등으로 다소 혼란은 있었지만, 점차 안정화 추세에 

있는 것으로 평가하고,

- 이용 수요가 증가하는 개학에 대비하여 세밀한 데이터 분석을 바탕

으로 충분한 공급력 확보, 서울도심 교통 혼잡 완화 방안, 교통

수단간 연계 등 지자체별로 계획 중인 대책이 차질 없이 준비

되도록 독려하였으며,

- 시도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수립된 계획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

되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현재의 안정화된 상황이 지속 유지될 

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.

ㅇ 또한 대책 시행 첫날(7.16) 혼란의 원인이 홍보부족임을 지적하면서,

- 현재 추진 중인 해당 노선별 증차현황 및 배차간격 등이 지자체 

홈페이지․포털사이트․SNS․스마트폰 어플 등 가용한 모든 채널

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,

- 정류소 내 홍보물 부착, 버스 운행 안내시스템(BIT) 연계, 현장 홍보 

및 안내요원 배치 등에 대한 준비도 철저를 기할 것을 강조하였다.

2014. 8. 14.

국토교통부 대변인



붙임  수도권 광역버스 좌석제 관련 부단체장회의

□ 개  요

 ㅇ일   시 : 2014. 8. 14(목) 10:00~11:00

 ㅇ장   소 : 수도권교통본부 대회의실(중구 소월로 10, 단암빌딩 21층)

 ㅇ참석대상 : 국토부 제2차관, 서울․인천․경기 부단체장, 경찰청 교통국장

 ㅇ회의내용 : 광역버스 좌석제 안정화 관련 대책 논의 등

□ 세부일정

진행일정 세부내용 비 고

10:00～10:05 ㆍ모두말씀 국토부 제2차관

10:05～10:15 ㆍ경과보고 대중교통과장

10:15～10:55 ㆍ보안방안 논의

10:55～11:00 ㆍ마무리 말씀 국토부 제2차관

* 모두 말씀까지 취재가능


